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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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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이숙은 (044-203-3248)

한국 책의 매력, 11개국 사로잡아 한류 외연 넓힌다
- 호주,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의 재외한국문화원과 현지 맞춤형 한국 책 교류 행사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과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영국, 폴란드,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에서 해외 독자 맞춤형 교류 

행사를 열어 한국 책(케이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현지 독자들의 취향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재외한국문화원과 

손잡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류의 

외연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일본, 베트남, 터키,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14개국에서 현지 독자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주재국 내 인기 있는 한국 작가와 번역가 초청, 현지 독자와의 만남 추진

  9월의 첫 행사는 시드니에서 열린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김지희)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김소라 번역가*를 초청해 ▲ 특별강연(맥쿼리 대학), 

▲ ‘번역가와의 만남’ 행사(월러비 시티 도서관), ▲ ‘번역가와 함께하는 

소설 <더 홀> 독서 모임(북클럽)’ 행사(주시드니한국문화원) 등을 진행한다. 

독서 모임(북클럽) 행사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한국문학 애호가들을 위해 

문화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 공지영, 배수아, 신경숙, 편혜영, 황석영의 소설을 영미권 독자들에게 알려온 한국문학 

대표 번역가. ’17년 편혜영의 <홀>로 셜리잭슨상 수상, ’19년 황석영의 <해 질 무렵>으로 

맨부커상 국제부문 후보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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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폴란드한국문화원(원장 강은영)은 2022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를 초청해 ▲ 9월 24일에는 <저주 토끼>의 폴란드어 

출간 계기 사전 홍보 행사로 ‘작가와의 대화’를, ▲ 26일에는 최근 한국학과가 

설치된 주재국 명문 에스더블유피에스대학교(SWPS,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가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폴란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문학의 저변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한국 ‘문화의 달’에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한국 책 행사 개최

  10월에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한국 책 교류 행사를 이어간다. 

주영국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국 대표서점인 

포일스(Foyles) 차링크로스 본점에서 10월 한 달간 한국 책을 전시, 판매하는 

‘한국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최근 영국 현지에서 한류 관련 책(Make 

Break Remix: The Rise of K-Style, 영국 테임즈 앤 허드슨 출판사)을 

출간한 피오나 배 작가와 영국 빅토리아앤알버트(V&A)박물관 내 ‘한류(H

allyu)’ 전시 디자인을 총괄한 김영나 디자이너의 한류 대담을 비롯해 한국문화 

전반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10월 7일과 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책을 소개하고 책갈피 만들기, 한글날 체험 등 다채로운 

한국 책 체험행사(K-Book: Beyond the Hallyu)를 열어 현지 독자층을 

넓힌다. ▲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석진영)은 올해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10월 중 ‘2022 호찌민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마련하고 

한국 책 전시와 한국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진행한다.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맞춤 행사로 출판 한류 기반 확산

  멕시코와 프랑스에서는 한국 그림책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 주멕시코한국문화원(원장 

전우표)은 11월 중 현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멕시코 그림책 번역

대회’를, ▲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전해웅)은 12월 중 한국어를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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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그림책 번역 낭송축제’를 연다. 한국의 우수한 

그림책을 유럽과 중남미 권역에 소개해 한국 그림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그림책이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역으로 세계 그림책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원장 한보화)은 11월 중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를 초청해 현지 독자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한류층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주이집트한국문화원(원장 이진수)은 9월 말 ‘한국 책

(케이북), 함께 읽기’ 행사를 열고 한국 책 전시와 한국 작가와의 만남, 번역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책에 대한 관심과 번역 출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 이란 도서전 내 한국 책·문화 홍보로 현지 독자 큰 호응 얻어

  지난 5월과 7월에는 홍콩과 이란 현지 도서전에 직접 참가해 한국 책과 

한국문화를 홍보했다. ▲ 주홍콩한국문화원(원장 이영호)은 지난 7월 ‘홍콩 

북페어’에서 한국 책을 전시하고 2021년 홍콩 아동도서 10대 서적으로 

선정된 <공룡 엑스레이>의 경혜원 작가를 초청해 사인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 주이란한국대사관(대사 윤강현)은 지난 5월 ‘테헤란국제도서전’

에서 한국 책 180여 권을 전시해 이란 현지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한국 책(케이북)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

면서 문화적, 상업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책은 문화적 창의성의 

원천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인 만큼, 한국 책의 매력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알려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한류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외한국문화원 한국 책(케이북) 홍보 행사 목록

     2. 재외한국문화원 한국 책(케이북) 홍보 행사 이미지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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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11   2022년 재외 한국문화원 연계, 한국 책(K-북) 홍보행사

권역 국가 행사내용 일정

아시아

(4개국)

인도네시아 ‘K-Book� :� Beyond� the� Hayllu’� 한국�책�전시 10.7.~10.8.

베트남 ‘2022�호치민�한국문화의�날’�한국�작가와의�만남 10월

이란 테헤란국제도서전�한국관�참가,�한국�책�전시�
5.11.~5.21.

(기�개최)

홍콩 홍콩�북페어�한국관�참가,�한국�책�전시�및�프로그램�홍보
7.20.~7.26.

(기�개최)

아메리카

(2개국)

멕시코 ‘한국-멕시코�그림책�번역대회’� 개최 11월

아르헨티나 한국문학�강연,�한국�작가와의�만남 11.7.~11.11.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 ‘K-Book,�함께�읽기’�도서�전시,�작가와의�만남,�번역�세미나 9월

유럽

(3개국)

영국 런던�포일스�서점�내�한국도서�전시�및� ‘한국�문화의�달’�행사 10월

폴란드 폴란드�타이푸이(Taifuny)�출판사�연계�한국�작가와의�만남 9.24.,� 9.26.

프랑스 ‘한국�그림책�번역�낭송�축제’� 12월

오세아니아

(1개국)
호�주 번역가�초청�특별�강연�및�북클럽�행사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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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2  2021년 해외 한국 책(K-북) 홍보행사 포스터, 사진

2021년� 베트남�행사� 포스터 2021년� 벨기에�행사� 포스터 2021년�영국� 행사� 포스터

<2021년� 영국� 포일스�서점� 내� 한국도서�전시> <2021년� 인도네시아�행사장�모습>

<2021년� 호주�서점� 내� 한국도서�전시> <2021년� 일본� 한국문학의�달�행사� 소개>


